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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돋보기]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더 편리해진다!

- 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해지확인 27시간 → 2시간으로 대폭 단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

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이하 ‘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

되었으며, ’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 바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가 ’20년 26,886건, ’21년 

87,552건, ’22년  218,707건, ’23년 322,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과금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방통위는 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이용자

들이 그간 불편하게 느꼈던 해지확인에 종전에는 최대 27시간 소요되었던 

것을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개선하였다.



 또한, 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해지확인 인증절차인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MMS)를 통한 확인도 이용자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종전 20분에서 40분

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전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국민들이 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해 

도입된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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